
 

< 영정 앞에  절할때 >              
-남자는 오른손 , 여자는 왼손을 위로-
경사와 달리 애사때는 자리가 자리인 만큼 최대한 격식을 차려야 한다. 상가집에 가면 
빈소에 들어가 먼저 상주와 목례를 한 다음 영정앞에 무릎을 꿇고 성냥이나 라이터로 
향불을 붙이고 손바닥으로 바람을 일어켜 불을 끈후 향로에 꽃는다. 간혹 입으로 불을 
끄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실례이다. 향로에 향을 꽂은 후에는 영정을 향해 두번 절을 
해야 하는데 남자는 오른손. 여자는 왼손이 위로 올라가도록 해야 한다. 참고로 세배 
할때는 정반대로 남자는 왼손을,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 한다.

절을 할땐는 여자는 원래 음양의 원리애 따라 4배 절을 해야하는데 최근에는 성별에 
관계없이 재배로 바뀌고 있다. 고인에게 예를 다했다면 상주와 맞절을 한번하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얼마나 애통 하십니까?"라고 애도의 뜻을 전한다. 고인이 
편안하계 떠났거나 천수를 누렸다 해도 "호상이라 다행 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문상객의 예의가 아니다.

< 재배 >
⊙ 선절 (남여) : 한걸을 물러서 45도 이상 깊숙이 숙이고 7초 정도 머무른다.
⊙ 앉은절
  - 남자 : 한걸음 물러서 재배한다.



  - 여자 : 4배가 원칙이지만 재배도 무방하다.

상가의 문상의 예절에 따르는 것이 예의 또한 상가의 종교가 자신의 종교와 달라 
난처할때가 있다. 종교 마다 문상의 예절이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자신의 종교보다는 
상가의 종교에 맞는 예법을 따를는 것이 좋다. 예컨데 영정앞에 향대신 흰국화가 
놓여있다면 꽃을 재단위에 놓고 묵념이나 기도를 올리면 된다.
사람들이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바로 꽃의 방향이다. 문상은 떠나간 고인에게 예를 
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받는사람이 물건을 받기 편하게 드린다는 생각으로 꽃의 줄기가 
향하게 해야 한다.

< 여러 명이 문상을 할때, 분향은 대표 한사람만 >
문상을 여럿이 갔을때 모든 사람이 분향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사람만 해야하느지 
몰라 우왕좌왕 할때가 있다. 예컨대,두 세명 정도라면 한사람 한사람 분향해도 되지만, 
그 이상 일때는 대표자 한사람만 분향 하는게 바람직 하다.
또한, 여럿이 한끼번에 고인이나 상주에게 절을 할때 고개를 언제들어야 할지 눈치를 
보는 수가 있다. 먼저 고개를 들었다가 다른사람이 아직 들지 않은 것을 보고 
다시고개를 숙이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것은 꼭 통일해야 할 필요는 없고 자연스럽게 
하면 된다. 다만 상주와 맞절을 할때는 상주 보다 먼저 고개를 들어 주는 것이 좋다.

< 향불은 3개 피우는것이 원칙이다. >
3개의 향불은 천신과 지신, 그리고 조상에게 고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1개를 붙어도 예의에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홀수가 길한 숫자를 뜻하기 
때문에 반드시 1개나 3개를 해야한다.

< 영정 앞에서 올리는 절은? >
한번은 천신에게 잘 봐달라는 의미이며 두번째는 지신에게 잘 떠나게 해달라는 
의미이다.(음양 사상에 따르면 1은 양. 2는 음을 의미) 즉, 살아있는 사람이 양이고 죽은 
사람은 음이기 때문에 고인에게는 절을 두번 한다. 그리고 상주와 하는 맞절은 상주 외 
조상에게 상주를 잘 보살펴 달라는 뜻을 담고 있다.

< 조의금 봉투엔 "賻儀" >
조의금은 봉투에 겉에 부의(賻儀)로 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근조(謹弔), 조의(弔儀), 
향촉대(香燭臺),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등도 무난하다.


